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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밀 신품종 보호 등록 심사기준
 ‘국제 눈높이 맞춘다’

 - 보리·밀 품종보호 출원과 등록심사를 위한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국제
기준과 육성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개정 -

  국립종자원(원장 직무대리 백운활)은 12월 27일부터 국립종자원 누리집(www.

seed.kr)에서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이하 ‘UPOV’)에서 정한 국제기준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한 보리·밀 ‘작물별 특성조사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효과적인 품종
보호제도 관리·운영(회원국 78개, 한국은 `02년 1월 가입)

  보리는 UPOV에서 정한 특성조사 항목 29개와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우리나라 조사항목인 39개 특성 중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이삭 

형태 등 20개를 보완‧삭제 하였다. 아울러, UPOV 기준에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지리적,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보리의 중요한 특성인 ‘한해 정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하여 36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 한해 정도: 겨울철 몹시 심한 추위에도 죽지 않고 견디어 살아남을 수 있는 강도

  밀은 UPOV 기준(27항목)과 육성자 의견을 반영하여, 기존에 사용해 오던 

30개 조사항목 중 이삭 까락 길이, 종실 색 등 11개 특성을 보완, 삭제하여 

최종 31개 특성 조사항목으로 결정하였다.

  국립종자원 김국회 품종보호과장은 “앞으로도 국제심사기준을 우리나라 

품종보호 심사기준에 지속 반영하는 한편, 육종기관과 육성자의 의견 또한 

적극 반영하여, 품종보호제도의 신뢰성과 활용성을 동시에 높이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보리·밀 신품종 등록 재배시험 사진

      2. 보리·밀 신품종 등록 특성조사 사진

담당 부서 국립종자원 책임자 과장 김국회 (054-912-0200)

품종보호과 담당자 농업연구관 박순기 (054-912-0205)

  



붙임 1  붙임 1   보리‧밀 신품종 등록 재배시험 사진

 

보리 신품종 등록을 위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재배심사 현장 

밀 신품종 등록을 위한 출원품종과 대조품종 재배심사 현장



붙임 2  붙임 2   보리‧밀 신품종 등록 특성조사 사진

보리 ‘이삭이 나오는 시기(출수기)’ 특성 사진 보리 ‘이삭 및 까락’ 특성 사진

밀 ‘종실(색, 크기 등)’ 특성 사진


